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혹시 국어학 전공자가 더 잘 설명해드릴 수 있겠다 싶지만,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보"만으로 부부간에 호칭으로 사용된 기록은 20세기 초에나 와야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광수의 무정(1917), 현진건의 빈처(1920) 등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어사전에서도 감탄사 이외에 부부끼리 부르는 말로 "여보"를 정의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도 50년대 말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판소리의 경우, 춘향이 감옥으로 달려온 이도령에게 "여보 서방님"이라 하는 경우가 있고, 심청전에서 심청 어머니가 심봉사에게 "여보시오 서방님"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보"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남자 배우자를 가리키는 "서방님"과 결합되어 있으니, "여보"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일단 제 옆에 있는 춘향가 창본 하나를 샘플로 하여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 김현주 역주, <<춘향가-명창 장자백 창본>>, 도서출판 박이정, 1996. 1865년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역주자는 추정합니다. 완판 84장본과 내용이 비슷한 서술내용 및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여보"가 상대방 주의를 환기하는 용례로 쓰인 것이 많이 발견됩니다. 몇 가지만 아래에 적습니다.

1. 춘향이 이도령에게: 여보 셔방님

2. 향단이 월매에게: 여보 마누라님

3. 이도령이 월매에게: 여보쇼 장모

4. 청보 상인(喪人)이 자기 형에게: 여보 형님

5. 청보 상인이 이도령에게: 여보 이 양반

6. 농부가 대목: 여보 농부덜 말 듯쑈/여보쇼 오슈(獒樹) 각씨

심청전은 지금 찾으려니 책꽂이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의 예시로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알려주십시오. 다른 선생님 방의 것이라도 살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선후기 한글편지, 즉 언간에 나타난 부부간의 호칭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국어학 교수인 황문환 선생님이 <장서각>(17집)에 2007년에 게재하신 논문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장서각> 논문들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황선생님은 한글편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대부가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내', '게', '게셔', '마누라(19세기 극존대)' 등의 호칭을 썼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내', '게셔', '나으리(주로 벼슬하고 있는 이들에게)' 등의 호칭을 썼던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